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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3.(화) 08:00 배포 2024. 9. 3.(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확연한 안정세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3월) 13.1% → (4월) 12.0% 

→ (5월) 9.8% → (6월) 7.3% → (7월) 6.2% → (8월) 2.5%
- 폭염 등 불리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 추석 등 성수기 수급 대책도 세심하게 추진해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

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

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월 대비 1.5% 하락하고,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9%, 2.8%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2년 9월 정점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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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물가

농축
산물 수산 공업

제품 서비스농산 축산 가공
식품 석유류 집세 개인

서비스 외식

가중치 1,000 64.8 38.4 26.4 10.8 338.3 82.7 46.6 552.4 99.1 333.3 138.0
품목수 458 63 57 6 15 228 73 6 148 2 116 39
물가지수 114.5 125.0 129.9 117.9 111.3 114.3 119.8 127.2 112.2 104.1 117.7 121.3
전월비(%) 0.4 2.3 4.9 △1.5 0.2 △0.1 0.1 0.0 0.2 0.1 0.3 0.1
(기여도, %p) 0.36 0.16 0.20 △0.04 0.00 △0.02 0.01 0.00 0.13 0.01 0.11 0.01
전년동월비(%) 2.0 2.5 3.6 0.8 1.8 1.4 1.9 0.1 2.3 0.4 3.0 2.8
(기여도, %p) 2.0 0.17 0.15 0.02 0.02 0.47 0.16 0.06 1.23 0.04 1.03 0.39

《부류별 물가 상승률》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판매 확대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4개 성수 품목에 대해 역대 최대인 

15만3천톤을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도 추진 중이다. 

할인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40%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추석이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우와 쌀, 과일 등 수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김장철 등 농축산물 성수기를 대비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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